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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해 명 자 료
(’17. 12. 2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‘2030년 전기료 36.4% 인상’ 보고 받고도 10.9% 인상 발표

(12.28, 문화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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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 □ 산업부가 지난 3월 한전으로부터 2030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최대 
36.4%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제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
때에는 전기요금 인상 폭이 10.9% 수준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엉터리 추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 □ 한전이 지난 3월 8차 계획 수요소위에서 제시한 전기요금 36.4%는,
  ㅇ 첫째,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포함한 “명목가격”이고, 둘째, 과거 전기

요금 변동 추이만 고려하여 단순 추산한 것으로서,
  ㅇ 전망치로 사용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8차 계획 수요소위에서 전문가

들이 결론낸 사안임
 □ 8차 계획에서의 전기요금 영향 전망은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

“실질가격”이며 “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”만을 가늠하여 
제시한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음

    * 연료비와 물가는 미래 전망 자체도 어렵고 전원믹스 변화와 무관하므로, 에너지 
전환에 따른 요금 영향을 분석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

 □ 참고로, 과거(‘03~‘16년) 사례를 보더라도 전기요금(전력구입비)은 연료비와 
물가요인을 제외한 “실질가격”으로는 13.9% 인상되었음

  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(044-203-52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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